
        윤상호 이금숙 선교사의 <땅 끝 쉰 한번째 소식>                    태국 치앙라이 

- 1 -

 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시간의 속도는 개개인마다 
다른 것 같습니다. 저에게 2023년의 시간은 제가 따라잡기 벅찰만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. 
2023년의 마지막 날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다른 한해를 바라보는 시간 앞에서 땅끝 쉰 
한 번째 소식을 전합니다. 

1. 치앙라이 비전교회

  지난 주일(12월 24일)에 전도초청 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. 약 두 달간 기도하며 성탄행사들
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감사하게도 비전교회가 시작된 후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
릴 수 있었습니다.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. 성탄행사를 발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 
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. 그리고 마음 다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. 바라기는 초
청되어 온 분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래봅니다.

  2024년의 비전교회 슬로건은 “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”(대하 20:12)입니다. 치앙라이 비전
교회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돌 지난 아이와 같습니다. 여러 부분에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
다.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.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영적, 양적 부
흥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.

2. 파드아 초등학교 

  25일 성탄절에 파드아 초등학교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러 비전교회 
몇몇 성도들과 함께 갔습니다. 지난 번 소식에서 말씀드렸지만 파드아는 350가구나 
되는 큰 마을이지만 성도가 4명 밖에 없습니다. 반면 무당이 4명이나 있는 마을입니
다. 이곳에 파드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학생들
은 모두 74명, 교사는 10명입니다. 
  비록 약 20명의 학생들이 지역 운동회에 나가
고 없는 상황이었지만 50여 명의 학생들을 앞에 
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. 불교국가임에
도 불구하고 성탄절이라고 의미도 모르면서 산타
복장을 하고 학교에 온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
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복음을 전했습니
다. 파드아 학교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
복음이 전해진 의미있는 시간이었습
니다. 복음의 작은 불씨가 아이들 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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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에 자리잡기를 기도합니다. 

3. 성도신학교 상황

    성도신학교 학생들이 26일 여러 교수
님들과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성탄행사를 
개최했습니다. 
  성도신학교에서 저는 이번 학기 「모세
오경」을 강의하고 있습니다. 올해 5월 처
음 학생들이 왔을 때는 그렇게 어설퍼 보
였었는데, 한학기가 지나면서 많이 성장
했습니다. 매일 묵상으로 아침을 열고 말

씀을 배우며 오전 오후를 보내고 기도로 저녁을 닫습니다. 반복된 생활이 8개월이 지나가면서 이
들의 믿음과 자세가 눈에 띄게 달라져 감을 보게됩니다.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훈련
되어 지길 계속 기도부탁드립니다.

3. 가족들 이모저모

  매주일 가족모임에 이제 한 명
이 늘어 6명이 모임을 갖습니다. 
한 명이 더 늘어난 만큼 한 주간
에 있었던 일들로 풍성한 이야기 
꽃을 피웁니다. 그리고 기도제목
을 함께 나누며 기도로 마무리를 

합니다.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. 
  기도해 주신 덕분에 둘째 하림이가 서울지역 임용고시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. 이제 1월 
23-24일 2차 시험이 남아있습니다. 지금까지 하림이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하림이가 이 시대에 
귀한 믿음의 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.
  막내 민하는 12월 27일부터 24년 1월 6일까지 라오스 단기선교 중입니다. 이 시간들을 통하여 
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. 
  아인이와 용진이는 1월 초에 열흘간 휴가를 내어 태국으로 옵니다. 
  저와 이금숙 선교사는 지금 선교사 비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. 태국 종교성에서 서류가 나왔
습니다. 아직 몇몇 절차들이 남아 있지만 곧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

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

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
(대하 20:12)
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땅 끝에서 윤상호, 이금숙(아인, 하림, 민하) 선교사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 12월 31일


